
 

 

PRESS RELEASE                                                     배포일자 : 23.09.21 

블루엠텍, 의약품 유통업 최초 코스닥 상장심사 승인 

▶ 보수적인 의약품유통시장서 디지털 혁신… 연평균 86% 성장 

▶ 테슬라 트랙이지만 작년부터 영업이익 실현, 연내 상장 계획 

 

[2023-09-21] 의약품 이커머스 기업 블루엠텍(대표이사 김현수, 정병찬)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를 통과했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블루엠텍은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는 최초의 의약품 유통업체로, 2018년에 의약품 재고관리 AI서

비스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며 본격적으로 이커머스로 전환했다.  

현재는 개원의원 약 70%가 이용하는 대형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했다. 올해 상장을 완료하면 

창업 8년만에 코스닥에 입성하는 셈이다.  

 

블루엠텍은 앞서 6월 9일 한국거래소에 테슬라 트랙이라 불리는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제도로 코

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771억의 매출과 8억 

9,0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를 받아 회계상으로는 당기순손

실을 기록한 영향이다. 

 

향후 블루엠텍은 연내 상장을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모예정 주식수는 140만주로 

상장예정 주식 총수(약 1,065만주)의 13.1%에 해당한다. 상장주선인은 하나증권과 키움증권이다. 

 

한편, 블루엠텍은 병의원 대상의 전문의약품 플랫폼 ‘블루팜코리아’를 운영한다. 의약품 재고관리 

AI서비스, 맞춤형 의약품 추천 등 IT기술을 이용한 이커머스를 의약품 유통에 도입해 주목받고 있

다. 바이엘, SK바이오사이언스, 한독, 한미, 보령, HK이노엔, LG화학, 휴젤 등 다양한 회사와 파트너

십을 맺고 협력하고 있다. 


